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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의 이백 쉬흔 번째 편지

2017년 6월 30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

난달에는 이곳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평안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는 특별한 변화 없이 아버지의 은혜 가
운데 있습니다. 작은 별관 이층을 공사와 동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년동안 에르지예
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한국
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유월 중순까지도 아침저녁에는 추울 정도였
는데 한주 전부터 삼십도를 넘는 더위가 시작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손
을 모아 주세요. 알리나 무라트가 직장으로 인
해 모임에 참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유한나
는 일주일간 여름 어린이 수련회에 다녀왔습니
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배운 내용들이 
삶에 잘 적용이 되도록 손을 모아 주세요.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고 있
는데 모든 형제자매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년 주일학교는 금년에 성경을 전체
를 합니다. 상반기 유월까지는 구약을 했는데 
하반기는 신약을 시작 합니다. 신약을 통하여도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도록 아이들과 한나를 위
하여 손을 모아 주세요.

별관 공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층을 위
해 건축업자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한 주간이
면 된다고 했는데 세 주간이 지났는데 주어진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아직 열흘은 더 걸린다
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일단 

주어진 일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
굴 깎는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명이 와
서 일하고 있는데 마무리 될 때 까지 일을 잘 
하도록 손을 모아 주세요.

한사협 모임을 앙카라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는 수련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요
한이 책임을 맡으면 이년간 못한 수련회를 하
려 하는데 이를 위하여 손을 모아 주세요. 

카이세리에 에르지예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년간 한국어를 가르쳤던 김기창 교
수님 부부가 칠월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
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
습니다. 장로님이어서 저희가 많이 힘이 되었는
데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게 되어 서운함이 있
습니다. 금년 봄에 다른 동료가 떠나게 되었는
데 저희만 남겨 놓아서 ...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늘 저희를 도우시
고 함께 하기를 손을 모아주세요.

희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함으로 
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인데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손을 
모아 주세요. 지난달에 말씀 드린 대로 특별히 
감사한 것은 토마스와 에스더가 그동안의 사역 
훈련을 마치고 유월 이십육일에 파송예배를 드
렸습니다. 칠월에 터키로 들어와 삼 개월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일들은 진행이 되도
록,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저들의 결정이 아버지의 결정이 되기를 소망합
니다. 저들의 사역에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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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합니다.
난 달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동행 할 수 있어 감사했

습니다. 시편 육십오 편 오 절부터 칠십오 편 
십 절까지, 느헤미야 십이 장부터 시편 백십구 
편까지 주셨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암송하며 감
사하며 나가 갔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암송하고 
묵상이 어렵습니다. 암송한 말씀을 순간순간 마
음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게
으르지 않도록 늘 손을 모아 주세요.

이달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과 모임에서는 창
세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요 공부 시간에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격적인 삼위일
체 하나님으로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
격적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이 인격이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식으로 알려 했
던 모습이 잘못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금 모
든 것의 원천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달에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식사 후에 계
속 읽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다시 일
기 시작하면서 그저 자신에 대한 자세한 고백
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아버지와
의 관계에서 철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곁을 지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를 변화 시키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이웃에게 동료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변
화를 받아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일을 맡기시며 힘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 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손을 모아주세요. 
저희도 여러분의 사역가운데에도 아버지께서 기
뻐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손을 모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갑바도기아에서 아버지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요한, 한나, 다윗, 토마스, 에스더 드림

6월 공동체의 활동

.카파도키아 주일, 화요일 모임에 감사

.제이다 집에서 여성모임 참석 한나(06.10)

.어린이 공과 교재 구입(06.11)

.매일성경 구입(06.23)

.유한나 어린이 수련회(06.15-22)

.알리 심방(06.29)

6월의 감사한 일

.카파도키아의 안전

.별관 2층 공사 계약(06.05)

.대사와 교민(11명)의 시간(06.08)

.작은 동굴 공사 다시 시작(06.21)

.한사협모임(06.12)

.김기창교수 부부 한국으로 복귀를 위해 내방(06.24)

.토마스, 에스더 중선 파송(06.26)

.이형곤 부부 내방(06.29)

7월의 간구 

.카파도키아의 안전과 평안함

.계속적인 주일예배와 기도회, 성경공부, 건강을 위하여

.후베르트, 휼리야, 알리, 투란, 무라트, 제이다 위해 

.토마스, 에스더 터키 방문 사역(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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